
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…
한국은 5 0 0 0년의 역사에서 단 한시대를 제외하고는 주변국의 침략을 받고 이를 방어하는데 여념이

없는 상당히 피곤하고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.

그 옛날 고구려시대에는 중국을 공격해 영토를 확장하고 위세를 만방에 떨치는 용맹성으로 주변국

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적이 있다. 그 이외에는 줄곧 침략을 받고 방어하는데 세월을 보낸 나머지

그 광활하던 영토가 지금에 와서는 한반도라는 2 2만평방미터에 불과한 조그만 땅덩어리로 굳어진

것이다.

오늘에 와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안타까움이 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, 우리의 영토가

5 0만~ 7 0만평방미터로 현재의 2 ~ 3배에 달하고 인구도 1억2 0 0 0만~ 1억5 0 0 0만명에 이르는 국가라면

어떨까 하는 망상에 사로 잡히기도 한다. 

단순히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고 부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국민성이나 주변여건으로 보

아 이 정도면 피침의 뼈져림도, 남북분단의 아픔도, 그리고 수출을 위주로 한 산업상의 위험성도 다

소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커지는 것이다.

그렇다고 지금 좌절하고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.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

일은 무엇이고,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.

오늘날은 총칼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시 전쟁상태라고 말한다. 총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도의 전

쟁이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, 굳이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피 한방울 흘리지않는

전쟁을 통해 국부를 튼튼히 해야 하고, 또 이를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.

미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경제전쟁이 그렇고, 유럽이 타지역의 경제침략에 공동전선을 펴는 E U ,

미국·캐나다·멕시코가 연대한 NAFTA, 가까이는 A S E A N이 그렇다. 과거 냉전시대에는 정치적

동기에서 동맹관계를 형성했지만 오늘에 와서는 경제적 동기에서 주변국들이 힘을 모으고 연대해

경제적 피침을 방어하는 것이다.

한국은 어떠한가. 70년대 경제부흥을 부르짖으면서 시작된 수출산업화정책으로 세계시장의 문을 두

드리기 시작해 우리경제는 이미 수출을 도외시하고는 성장하기 힘든 상태에 와 있으며, 90년대 중반

에 들어선 오늘에도 수출의 중요성은 더 증대되고 있다. 80년대의 경제가 무엇인지, 국가발전의 방

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암흑의 혼란기를 제외하고는. . .

이러한 경제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. 그것은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

통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용이하고 또 한국산 제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중국시장에

대한 우리의 자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.

중국은 인구가 1 5억-공식적으로는 1 2억이지만-으로 세계인구의 1 / 3을 차지하고 경제개방으로 발전

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이며 한국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변국이다. 

물론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따르고, 북한의 존재때문에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1 5

억 수요시장이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. 

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,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중국시장을

너무나도 모른채 하고 있는 것이다. 단지 사회주의 국가이고, 뎡샤오핑의 사후가 못내 믿을 수 없다

는 이유때문에. 그러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

틀어막기에 분주하다.

거대한 수요시장의 중요성은 간과한 채 당장의 수익에 급급한 투자로 마찰을 빚고, 스스로의 강박관

념에 사로잡힌 예단으로 투자를 꺼리며, 상호호혜의 바탕이 깔려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수출에만

여념이 없는 우리 산업계의 근시안은 이제 버려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.

투자없는 그리고 모험없는 장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다.

국제관계에 있어 사사로운 감정이나 섣부른 예단은 절대 금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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